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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의 겨울

작성일 2011.12.26 12:59 등록자 종달새 조회수 11344

​대구에서 언제든 오고 싶었던 친구가 한겨울 찬바람이 씽씽 불던 날

찾아왔다. 오래전부터 이 외씨버선길을 안내를 좀 해달라며..

김원주작가님이 만들어 세워둔 외씨버선 상징물

버선엔 나비가 날아들고 꽃이 피어 있건만 오늘 가려는 길은

새벽에 내린 눈으로 인해 눈이 조금씩 보인다

용화리에서 봉화군 현동으로 가기전의 마지막 마을인 윗대티골이다. 

대티하면 매우 높은 재를 이야기 한다 매우 높은재가 있는 마을이 대티골인 셈이다.

이곳 마을은 약 300년전 충주지씨가 처음 들어와 개척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에 세워진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 있는 걸 보면 오래전에 형성되었나 보다

물론 일월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에 마을 전체는 협소한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고

1930년대에 발견된 광물로 인해 더욱 사람들이 분비던 이곳은 아랫대티골과 합쳐

한때 1,000여호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1964년 영풍광업이 광산을 인수 76년에 페광이 된 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랫대티 11가구 22명과

윗대티에 6가구에 13명 정도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마을사랑방 > 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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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은 옛31번 국도길로 이곳 대티골사람들이 다시 옛길을 자연숲길로 조성을 하여

산림청이 " 아름다운 숲길"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작년부터 만든 외씨버선길과도

일부분 같이 연계를 하여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오게끔 하는 관광자원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길이다.

 

햇빛과 나무의 그림자가 주는 길

반겨주는듯  솔바람소리와 산새소리가 귀를 편하게 해주고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푹신한 낙엽의 감촉은 우리의 마음을 찌든때로부터

치유해 주는 느낌이다.

새벽에 내린 눈과 저번달에 내린 눈이 아직 남아 있는 길은

눈의 뽀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꾸만 이길의 끝까지  걸어가고픈 마음이 인다.

 

친구인 대구의 박초시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ì��ì��êµ°ì²(http://www.yyg.go.kr)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따스한 햇볕이 주는 온기

이곳을 찾아온 이들이 소원을 비는 돌탑도..

 

숲길을 만드는 저빛들의 퍼포먼스도 멋지고

붉은 금강송이 주는 저 기운은 이곳을 찾아 온 이들에게

충분한 마음의 치유를 느끼게 해준다

이곳에 쓰여진 편지들은 일년 후에나 받아 볼수 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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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생각해낸 이곳 대티골의 사람들의 정성이 느껴진다.

 

한자한자 쓰여진 내글을 보내면 받아보는 이의 그 떨림을 생각하면  괜히 붙여지기도 전에 설레이고

내가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 본게 언제든가? 매일 날아 오는 봉투는 설레임 보담 청구서나

 광고 안내지가 대부분이고

매일 쌓여지는 이메일은 휴지통으로 곧바로 버려지기 일쑤이고 매일매일 다르게 바뀌는 핸드폰은 얼굴까정 보면서 이야기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모두의 감성들은 휴지통으로 내 버
렸는지 안따까운 요즘

이런 우체통을 생각해 내다니..

 

 꼭 이길을 걸을땐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준비 하시길 바래 본다.

그리고 이곳 대티골분들도 입구에 편지지와 봉투를 준비해 두시면 갖고 오지 못한분들께

좋은 배려가 아닐까?

 

참 좋은 느낌

영양23키로 옛 이정표를 만난다.

이 길로 수많은 자원들이 수탈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영주장이나 봉화장으로

넘나들었을 것이다. 수비면이나 울진 구주령쪽에선 수많은 금강송이나,송이들이

그리고 일월산이나 장군봉에서 캐낸 광석들을 용화광산 선광장에서 제련이 되어서

실어 날랐을 길이 바로 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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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고드름이 달린것을

따서 깨물어 목도 축이며 

저 재는 일월재이다. 넘어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일월산 정상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외씨버선길의 끝인 우련전이란 마을이 나온다.

대티골의 맨 위쪽에 집이 있는 칠밭목에서 반변천의 발원지인 뿌리샘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잡았다.

 

가파른 길을 내려왔더니 정자가 기다린다

쉬어가야 좋으련만 겨울바람은 그래도 차다

어디엔들 그 근원인 뿌리가 없을까?

일월산 허리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샘이 바로 반변천으로 흘러가 임하댐을 거쳐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한 지류인 셈이다.

 

그런데 뿌리샘 입구에 고드름이 꺼꾸로 자란다.ì��ì��êµ°ì²(http://www.yyg.go.kr)



그런데 뿌리샘 입구에 고드름이 꺼꾸로 자란다.

누군가 일부러 세웠나 보았더니 아래부분이 짧아진 부분이

바닥과 얼어 붙어 있고 윗부분의 이끼가 있는 부분에서 방울 방울 물이 맺혀져 있는 걸 보니

그 물들이 떨어져 점점 얼어붙어 자랐다.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을 보려 한번 들려 보라

물맛도 맛이 참 좋을 것 같다.

길은 내리막길과 오르막 길이 적당히 이어져

이렇게 나무다리도 건너며 맑은 샘물도 마시며 걷는것이 제대로 된 길이라

아름다운 숲길로 지정이 되었나 보다.

 

 

언 얼음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는 내 마음을 울리는 듯

그 소리도 너무 아름답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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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티골의 풀누리님 집

아래대티골에 있는 유형문화재 8호인 용화삼층석탑이다. 

이중기단위에 삼층으로 된 이 탑은 하층 기단엔 안상이

탑신엔 모서리 기둥인 우주가 돋을 새김으로 새겨져 있고

상륜부는 모두 없어져 버렸고 일층옥개석과 이층옥개석이 부셔져 떨어져 나갔지만

 작지만 단아한 모습이 안정되게 보여 좋다.

 

삼단으로 조각된 옥개받침

 

 

 

누군가 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라도 꼭 하고픈 말이 있으면 편지봉투와 쓸 메모지라도

들고 찾아 오시라 가는 산길에 새소리 반겨주고 졸졸 흐르는 냇물소리 하며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발아래 밟히는 낙엽소리도 좋고 뽀드득 눈소리도 좋으이 그 누구에겐들 쓰지 못하면 어떠리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담긴 소리만으로도 난 행복한 이길을 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천년을 남의 소원을 들어줄 저 탑에 기원을 해 보라 무엇이든 들어 줄것이다.

나의 꿈도 너의 꿈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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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Co p yrig h t ⓒ  Ye o n g y a n g - g u n            . Al l  R ig h ts

Re s e rve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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